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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S 2024 참석차 미국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찰리 힐

(Charlie Hill)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ajor League

Baseball, 이하 MLB) 국제사업총괄 부사장을 만나 서울에서의 지

속적인 MLB 정규시즌 경기 개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전하고

잠실 돔구장 건립을 위한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도 논의했다.

□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9일(화)<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서 찰리 힐(Charlie Hill) MLB 국제사업총괄

부사장과 면담을 하고, 오는 3월 열리는 ‘2024 MLB 월드 투어 서울

시리즈’를 계기로 서울시와 MLB간의 지속적인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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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MLB 부사장 면담…'MLB 서울시리즈' 계기로 지속적인 파트너십 논의

- 1월 9일(화) 미(美) 라스베이거스서 오 시장, 찰리 힐 MLB 국제사업총괄 부사장 접견

- MLB, 고척돔 정비, 교통･안전 등 ‘서울 시리즈’에 대한 서울시 행정지원에 감사 전해

- 시, 세계적 수준 잠실 돔구장 건립 위해 MLB와 필드 자문 협력 체계 구축 논의

- 찰리 힐 부사장, ‘서울 시리즈’ 계기로 야구 저변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 희망

- 오 시장, MLB와의 다양한 협력 사업으로 야구 세계화 위한 윈-윈 사례 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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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LB 월드 투어는 야구의 세계화를 위해 MLB가 2022년부터 ‘월드

투어’라는 이름을 정식으로 붙여 세계 각지에서 MLB 정규 시즌 경기를

치르는 투어다.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이번 ‘서울 시리즈’는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9번째로 열리는 개막전 시리즈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호주에 이어 3번째다.

○ ‘2024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는 MLB의 정규시즌 개막전으로,

오는 3월 20일(수), 21일(목) 양일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경기가 펼쳐진다.

□ 이번 면담은 MLB가 ‘2024 MLB 월드 투어 서울 시리즈’의 성공적인 개

최를 위해 고척돔 경기장 시설 관리 및 정비, 교통통제 및 안전 관리 등

행정적 지원에 힘쓴 서울시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이뤄졌다.

○ 서울시는 국내외 야구팬들이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MLB 경기를

즐겁고 안전하게 관람하고, MLB 선수들도 최고의 환경에서 경기

할 수 있도록 MLB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고척돔

경기장의 투광등과 인조잔디 교체, 그라운드 정비 사업, 관람 편의

를 위한 다양한 시설 개보수 등을 진행해왔다.

□ 이날 면담에서 오 시장은 세계 최고의 야구산업 노하우를 보유한

MLB와의 자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잠실 돔구장 건립에도 도움

이 될 것이며, 야구 문화 교류 및 유소년 선수 발굴 등의 다양한 사

업을 함께 협력해 양 기관 모두에게 윈-윈(Win-Win) 사례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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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북미 출장으로 캐나다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홈구장 로저스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잠실

일대에 돔구장을 비롯한 첨단 스포츠, 전시 컨벤션 시설을 조성하

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이날 찰리 힐 부사장은 야구에 대한 열정이 많은 도시 서울에서

MLB가 가진 다양한 야구 문화·노하우 공유방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이번 ‘MLB 서울 시리즈’의 성공적인 개최가 MLB와 서울시

간의 야구 저변을 확대하고 문화를 교류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

망한다고 답했다.


